
향료시장, 상위 9사가 70% 장악
IFF 부진에 Givaudan 성장으로 지각변동 … 음료·식품용 호조

시장규모 1조3 0 0 0억엔의 세계 향료 시장은 가정용 제품, 향수·화장품, 음료·식품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

있으며 시장의 약 7 0 %를 9개의 다국적 화학기업이 독식하고 있다.

연평균 약 6 %의 꾸준한 성장을 보이던 향료 시장도 2 0 0 1년부터 둔화되기 시작하고 있어 앞으로 투자를

통한 생산규모 확대, 중국 등 발전시장에 대한 신속한 전개, 제조와 유통의 효율적 거점 배치, 중점분야에

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.

2 0 0 1년 대부분의 향료 생산기업들은 매출액 확대에 어

려움을 겪었으며 2 0 0 2년에는 소폭 회복세를 보였다.

향료 1위인 International Flavors & Fragrances(IFF)는

자국의 소비불황과 달러 급등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감소

했다. 2000년 Bush Boake Allen(BBA)을 인수해 생산규모

는 확대됐지만 높은 제조원가가 부담이 돼 수익성 개선을

추진하기 위해 2 0 0 1년부터 2 0 0 2년에 걸쳐 미국과 브라질

의 식품용 향료사업 매각과 인원감축을 단행했다.

2 0 0 0년 R o c h e에서 S p i n - o f f된 G i v a u d a n은 식품용 원료가

공헌해 매출, 수익 모두 전년대비 증가했지만 증가율은

둔화됐다. 또 1 1년 연속으로 매출이 증가했던 F i r m e n i c h도

식품용 향료는 남미 이외지역에서 2자릿수 증가했지만 향

장품 향료가 늘지 않았고 외환시세도 영향을 미쳐 2 0 0 2년

은 정체를 기록했다.

세제와 비누 등 가정용품에 비해 음료와 식품용 향료에서 매출을 늘리고 있는 메이커가 많았기 때문으

로 해석되고 있다.

성숙시장인 유럽과 미국, 일본에서 매출을 유지하면서 아시아, 동유럽, 남미 시장에 활로를 모색하는 향

료기업이 많은데, 시장규모가 4 2 0 0억엔인 북미는 2 0 0 1년 말 경제후퇴로 향료 매출 감소세가 커졌으며 소비

자가 고가제품 구매를 꺼려 향수 시장이 축소됐지만 음료·식품용 소비는 꾸준했다.

남미는 8 0 0억엔 시장으로 경제가 불안정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영향을 받아 여전히 침체상태이다.

2 0 0 0년 하반기 전력 공급부족으로 브라질산 오렌지 페라오일 가격이 급등해 향료 뿐만 아니라 Terpen 수지

용도 영향을 받았다.

시장규모 4 7 0 0억엔의 유럽은 매출액 증가율이 크지 않지만 매출이 증가한 곳도 있으며, 동유럽 향료 시

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동유럽권은 민트 등 천연향료 생산지로서 발전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

있다.

아시아는 시장규모가 3 4 0 0억엔으로 중국과 인디아 수요 덕분에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. 대부분의 향료

기업이 아시아 생산거점으로 싱가폴과 중국을 선택했는데 D r a g o c o는 인디아를 아시아 생산과 연구거점으

로 삼고 약 3 9 0만유로를 투자해 Chennai 공장을 확대했다. Dragoco는 아시아 매출이 25% 이상을 차지하고

있다.

최근에는 투자회사의 자금력을 배경으로 한 M&A 및 헬스케어 분야의 전개를 시도하는 화학기업이 사

업을 통합해 향료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.

B a y e r에서 분리된 H&R (Haarmann & Reimer)은 2 0 0 2년 D r a g o c o와 통합했다. 투자펀드 E Q T가 B a y e r

에서 H & R를 1 7억유로에 인수하고 동시에 Dragoco 주식을 취득해 양사는 단일회사로 출범했다.

G i v a u d a n은 식품용 향료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2 0 0 2년 네슬레의 Food Ingredients Specialities를 7억5 0 0 0만

S F에 인수했다. 또한 F i r m e n i c h는 노르웨이의 Seafood Extract의 메이커인 Bjorge Biomarin AS를 인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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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명 국 가

미 국

스위스

스위스

영 국

일 본

독 일

미 국

독 일

일 본

매출액

2 1 7 9억엔( 1 8억4 3 8 0만달러)

1 7 4 4억엔( 2 3억9 9 0 0만S F )

1 3 8 1억엔( 1 9억S F )

1 2 8 6억억엔( 7억2 7 0 0만파운드)

1 0 3 7억엔

9 7 0억엔( 8억7 2 0 0만유로)

6 2 1억엔 ( 5억2 6 0 0만달러)

4 5 2억엔( 3억7 3 0 0만유로)

4 1 5억엔

세계 향료기업의연결매출액( 2 0 0 1 )

† 2 0 0 1년평균TTS 환율 기준



주요 향료기업들은 인수에 적극적이었지만 2 0 0 1년

설비투자액은 감소했다.

매출액의 7 - 8 %를 투자하는 F i r m e n i c h는 2 0 0 1년에도

유럽의 Chemical 부문 확장, 미국의 Flavor Capsule 생

산능력 증설, 브라질의 Flavor Center 재배치, 중국의

제조·조합설비 건설 등 각지에서 생산체제를 정비하

고 있다.

또 합성향료(Aroma Chemical) 부문을 확충하기 위

해 Agan Aroma Israel과 합작기업 I n n o v A r o m a를 설

립하고 2년 이내에 매출액 3 0 0 0만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.

ICI 산하의 Q u e s t는 앞으로 3년간 4 1 0 0만파운드를 투자하는 일부 생산공장의 폐쇄, 유통 재구축과 재설

계, 관리부문 능률화에 따른 합리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.

T a k a s a g o는 1 9 9 0년대 후반 미국과 독일에서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실시했는데, 2001년에도 일본과 스페인

에 합성 및 식품용 향료 증산을 위한 투자를 실시했다. T. Hasegawa도 화학합성제품 공장 설비와 F r u i t s

가공 제조공장 건설을 완료하고 매출액의 8 8 %를 차지하는 식품부문의 설비를 증설했으며 합성향료에 주

력하는 Soda Aromatic은 수소첨가설비를 증설했다.

합성향료에는 의약중간체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많은데, BASF는 I o n o n e계 합성향료와 비타민 원료가

되는 Citral 생산능력을 4만톤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.

또 U b e는 Catechol 원료인 V a n i l l i n에 이어 Heliotropin 제조도 추진하고 있다. 원래 천연물을 원료로 사용

하고 있어 가격 및 공급량이 불안정했고 화학기업의 진출도 있어 현재는 합성제품으로 대체되고 있다.

D e g u s s a와 R h o d i a도 합성향료와 함께 F l a v o r나 식품첨가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.

화학기업이 핵심 기술이나 화학제품을 축으로 소품목·대량생산에서 기존의 합성향료 시장에 진출을 꾀

하고 있는 반면, 향료기업들은 고부가가치의 신규물질 개발을 위해 매출액의 7 - 8 %를 투자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 0 0 4 / 0 8 / 3 0 >

식품향료

향장품향료

합성향료

구 분 1 9 9 7

생산량

생산액

생산량

생산액

생산량

생산액

36 533
100 965

8 116
25 059
16 000
40 955

1 9 9 8

35 075
99 138
6 927

21 716
15 049
40 622

1 9 9 9

38 833
104 684

8 169
23 363
13 358
33 504

2 0 0 0

48 653
120 424

7 129
20 162
8 800

17 706

2 0 0 1

51 618
112 596

7 182
18 060
9 195

16 902

(단위: M/T, 100만엔)

일본의향료 생산실적

자료) Perfumer & Flavorist, Leffingwell & Associates


